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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 아름다움 가?

국인  어떤 것이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  , ‘ 름답다’라고 말 다. 국

인  름다움에 이 리는 닭에 름다운 얼굴, 름다운 몸매, 름다운 마 ,

름다운 , 름다운 집, 름다운 삶, 름다운 상 등  란다. 이 에 

국인  라는 를 겉  드러낼 , ‘ 름다움’, ‘ 름다운’, ‘ 름답다’, ‘

름답게’  같  낱말  많이 사용 다.

국인  름다움에 이  몸, 마 , 얼굴, , 집, 삶, 상 등이 름다운 상

태에 있 를 라지만 작 름다움이 엇  뜻 는지 고 지는 일에는 큰 

심  보이지 다. 미  공 는 자들조차 국어 속에  이러  낱말들

이 어떻게 엮여있는지 게 보지  상태에  ‘ 름다운 것  름다운 

것이다’라고 말 는 에 러 있다. 이 에 이들  주  외국어에 탕   

* 이 논  2007 도 국항공  지원연구 에 여 지원  연구  결과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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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美’, ‘beauty’, ‘aesthetics’ 등에 추어 름다움  명 고 있다. 국어에  름다

움  ‘ 름’과 ‘다움’이 합쳐  이루어진 낱말이다. 름과 다움  러싸고 있는 맛,

, 떨림, 울림, 낱, 모 , 어울림, 그  등이 엮여  름다움  뜻  만든다.

이  름과 다움  러싸고 있는 맛, , 떨림, 울림, 낱, 모 , 어울림, 그

 등  분 여 국인에게 름다움이 엇  뜻 는지 히고 있다. 이 써 

름다움  개체인 름이 떨림과 울림  통해   잘 어울  있는 상태에 

이르  뜻함    있다. 이는 사 인 존재인 ‘나’가 어울림  통해  공

인 존재인 ‘우리’가 는 일이 름다움임  말 다. 낱낱  ‘나’가 요  것  

어울림  통해  ‘우리’를 이루어나가는 탕이  이다. 그러나 ‘나’는 ‘나’에 

러 는  고, 드시 ‘우리’  나 가 욱 ‘큰 사람’이 어야 다. 이것

이  국인이 ‘클 德’, ‘클 仁’, ‘클 義’  말해  ‘큰 사람’이 는 이다.1)

II. 아름과 다움

1. 아름

늘날 국인이 일상  말 는 름  ‘  름’, ‘  름’ 등  말 는 

름이다. 름  어떤 것   는 그것에 해당 는  자를 헤 리는 

 사용 는 낱말이다. 즉 름  사람이   벌  어떤 것  껴

 , 쪽에 포함 는  크 를 말 다. 사람들  어떤 것이  름에  

드는 크 일 , ‘ 름드리= 름들+이’라고 말 다.

그런데 사람마다 몸통과  이가 다르  에 름  크   사람에 

라 달라진다. 어른에 해 이는 몸집이 작  에 름  작  에 

없다. 그리고 어른이라도 몸집에 라 름이 큰 사람과 작  사람  나 다.

라  국인이 름  크 나 량  헤 릴 는, 구를  삼는지 

야 그것  구체 인 내용  헤 릴  있다.

1) 德, 仁, 義를 �光州 千字文�에는 ‘큰 德’, ‘클 仁’, ‘클 義’  새 고 있고, �石峯 千字文�에는 ‘큰 

德’, ‘클 仁’, ‘  義’  새 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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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인이 름처럼 개인  신체를  크 나 량  헤 리는 것에는 ,

, , 마 , 움큼 등이 있다.  사람이 듯 게  상태에  리 에  

지  이를 말 고,  사람이   듯 게 편 상태에  이쪽 손 에

 쪽 손 지  이를 말 다. 과  름처럼 사람이 신체를 

 펼  상태에  크 나 량  헤 리는 단 이다. 편 과 마  움큼  신

체  일부인 손   크 나 량  헤 리는 단 를 말 다.  손 닥

 듯 게 편 상태에  엄지  에  지  에 이르는 이를 말 고, 마

는 손가락   마 를 말 고, 움큼  손 닥  므  담   있는 양  말

다. 그런데 사람마다 몸통, 리, 목, 다리, , 손  크 가 다르  에 ,

, , 마 , 움큼  크   달라진다.

국인에게 름, ,  ‘나’  개별  탕  삼는다. 국인  이러  

개별   스스  생각 고 행동 는 것  ‘나름’이라고 말 다. 국인이 

‘나름  잘　 다’, ‘생각  나름이다’ 등에  말 는 ‘나름’  ‘나’  개별

에  고 스스  생각 고 행동 는 것  말 다. 그리고 국인  이러  

‘나름’이 개체  닫  있  강조   ‘ 름’이라고 말 다. ‘~일 름이다’,

‘~  름이다’에  ‘ 름’  ‘나름’이 개체  닫  있  강조 고 있다.2)

국인  ‘나’  개별 에 탕   름, , 과 달리 모 에게 용 는 公

共   자, , 울 등  부른다. 자는 이, 는 부 , 울  게를 재

는 공공  이다. 이것들  동일  식  탕  크  단 가 일 게 

해  있어  모든 사람들이 공동   삼   있다. 이 게 볼 , 국

인  어떤 것  크 나 량 등  헤 릴   가지 , 즉 ‘낱낱’  개별 에 

탕   과 ‘모 ’  공공 에 탕    함께 사용 다.

늘날 국인이 ‘ 름답다’, ‘ 름답게’, ‘ 름다운’, ‘ 름다움’에  말 는 ‘

름’   름,  름에  말 는 름과 뿌리를 함께 고 있다. 말에   

름,  름  름  름이나 놈 , 름다움  름  름이나   

2) 늘날 쓰이는 ‘ ’는 동사인 ‘ 다  ‘닫다’에 탕  고 있다. ‘ 다’  말인 ‘다’, ‘다’

에 탕   ‘ ’, ‘ ’가 ‘ ’  뜻  쓰이는 동시에 ‘닫다’  동 인 ‘닫히다’  말

인 ‘다티다’에 탕   ‘닫티’, ‘다티’, ‘닷티’가 ‘ ’  뜻  쓰 다. 회(편), �우리말 

큰사 (4)�(어 각, 1992), < 말과 이 > 편, ‘다’, ‘다’, ‘ ’, ‘ ’, ‘다티다’, ‘닫티’, ‘다

티’, ‘닷티’ 항목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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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‘ 름’과 ‘ 놈’  ‘   벌  품에   생 는 근 모양’과 

연결 어 있 며, ‘ 름’과 ‘ ’  ‘ 근 모양  닫  있는 낱낱  것’과 연

어 있다. ‘ 름다움’에  말 는 ‘ 름’  ‘ 놈’과 ‘ ’  격  울러 갖는 

낱말이라고   있다.

말에  름  과 불어 ‘私’ 는 ‘私事’를 뜻 다. 吏讀에는 ‘私事

이’를 ‘私丁’, ‘私音丁’  쓰고 ‘ 람 ’, ‘ 뎌’  읽었다.3)  �신증 합�에

는 ‘私’를 ‘  私’  새 고 있다. 사람들  ‘私有物’  ‘  것’, ‘私室’  

‘  집’, ‘私事’를 ‘  일’, ‘私意’를 ‘  ’  일컬었다. 이  ‘ 름’  자

신  느낌이나   스스  생각 고 행동   있는 개별 주체를 말

다. 그런데 지식인들이 름이라는 낱말보다 ‘私’, ‘私事’, ‘私事롭다’를 즐겨 

쓰게 면 , 개별 주체를 뜻 는 름  차 쓰이지 게 었다.

‘ 름답다’에  ‘ 름’  ‘ ’과 ‘ ’  합  것  이어  소리 낸 낱말이라고 말

  있다. ‘ ’  ‘ ’, ‘ ’, ‘ 맹이’ 등에  볼  있듯이 특  범주에 속

는 낱낱  개체를 말 다. 사람들  이러   탕  ‘포도가 이 

었다’, ‘포도가 차게 열었다’, ‘포도가 맞게 익었다’라고 말 다. 그리고 ‘ 름’

에  ‘ ’  개체가 지니고 있는 속  가리키는 명사  토 에 해당 다. 이러  

‘ ’  나름, 름, 이름, 노름 등에 도 동일 게 쓰이고 있다.

‘ 름답다’처럼 ‘ ’에 탕  면  뜻도 슷  낱말  ‘ 리 다’가 있다.

‘ 리 다’  말  ‘ 답다’, ‘ 릿답다’, ‘ 이답다’이다. ‘ 답다’, ‘ 릿답

다’, ‘ 이답다’는 ‘ / 이’  ‘답다’를 합  낱말  ‘ 이 다운 상태에 있

’  말 다.4) ‘ 리 다’는 주  ‘嬌’  새겼는데,  드러난 생 새나 꾸

새가 름다운 상태를 뜻 다.

국인이 ‘ 름’  ‘私’나 ‘私事’  새  , 름  략 다 과 같   가지 

뜻  담고 있다.

첫째, 름  ‘나’라는 특  개체를  어떤 것  헤 림  뜻 다. 즉 

우리가 어떤 것   름,  름  헤 리는 것  특  개체인 ‘나’  름

  크 나 량  헤 리는 것  말 다.

3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 람 ’, ‘ 뎌’ 항목 참고.

4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 답다’, ‘ 릿답다’, ‘ 리답다’ 항목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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째, 름  ‘나  것’이라는 지님  뜻  갖고 있다. 즉 름  ‘내가 어

고 있는 것’  내가 어떤 것  품에 지니고 있  뜻 다. 사람들  히 어

떤 것이 나  것임  보이고자  ,   어 는 시늉  다. 이러  름

 사람이 어떤 것  지니게 는 출  이룬다.

째, 름  헤 리고 지니는 주체인 ‘나’가 스스    있는 개별 역’  

뜻 다. 이  름  낱낱에 탕   ‘私’  모 에 탕   ‘公’과 맞 다.

‘公’  낱낱  름  어  ‘그 에  공공 역’이 다. 이런 닭에  

사람들  ‘公’  ‘그  公’  새겼다.5)

2. 다움

국어에  ‘답다’는 ‘사람답다’, ‘남자답다’, ‘부모답다’, ‘ 답다’, ‘ 름답다’처

럼 사람, 남자, 부모, , 름 등과 같  명사에 붙어  그것이 가장 좋  상태에 

놓여 있  나타낸다. 즉, 국인  사람, 남자, 부모, , 름처럼 어떤 것  범

주    있  , 그것이 가장 좋 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 는 경우에 

‘답다’라는 토 를 붙여  ‘~답다’라고 말 다.

국인이 ‘사람답다’, ‘남자답다’, ‘부모답다’, ‘ 답다’라고 말   사람, 남자,

부모,  자신  힘  탕  ‘~다움’  나 갈 도 있고, 그 지  

도 있는 가능  주체를 말 다. 주체가 가능  게 실 여 ‘~다운 상

태’에 이르  , 사람들  그것  고 ‘~답다’라고 말 다. 면에 국인  

자신  힘  스스  ‘~다움’에 이를  없는 것들, 즉 산, , 집 등에 해

는 ‘산답다’, ‘ 답다’, ‘집답다’  같이 말 지 고, ‘산이 름답다’, ‘ 가 

름답다’, ‘집이 름답다’라고 말 다. 산, , 집이 름다운 것  자신  힘

 스스  름다워진 것이 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울  그 게  것임

 말 다.

국어에  ‘답다’라는 용 어미는 ‘다 다’라는 동사에 뿌리를 고 있다.6)

‘다 다’는 모 를 뜻 는 ‘다’  함  뜻 는 ‘ 다’가 합쳐진 낱말  ‘모  함’

5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그 ’ 항목 참고.

6) ‘답다’는 ‘다 다’를 뜻 는 동사 ‘다다’/‘다 다’/‘다 다’  연 어 있고, ‘답게’를 뜻 는 

용사 ‘다’, ‘다’, ‘다이’  연 어 있다.  책, < 말과 이 > 편 ‘답다’ 항목 참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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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 다. 곧, ‘힘  다 다’, ‘마  다 다’에  ‘다 다’는 ‘있는 것  모  함

써  이상 남  있지 ’  뜻 다. 이러  ‘다 다’는 자 낱말 ‘盡’과 

짝  이루어 ‘힘  다 다(盡力)’, ‘마  다 다(盡心)’, ‘충  다 다(盡忠)’ 등

 쓰인다. 이러  ‘다 다’를 탕  ‘어떤 것  모  다 여 같 진 상태에 

이른 것’  뜻 는 ‘답다’, ‘답’, ‘닿다’, ‘다히’ 등이 쓰이게 었다.7)

‘답다’는 ‘다 는 것’ 가운데  지 ‘본  질  다  상태’만  말 다.8)

이런 닭에 사람들이 ‘다움’에  느낌  갖  해 는  ‘본  질’  

해야 고, 이것  탕  ‘본  질  다 고 싶  욕망’  갖고 있어야 

다. 이 에 사람들  본  질  지 거나 는 는 것들, 즉 

거지, 쓰 , 강도 등에 해 는 ‘거지답다’, ‘쓰 답다’, ‘강도답다’ 라는 말  

쓰지 는다. 라  사람이 말  워  ‘본  질’에  개   이

에는 다움에  욕망이 생겨날  없고, 라  다움에  느낌  가질  

없다. 개  같  경우에는 말  울  없어  ‘본  질’에  개  

  없  에 다만 ‘좋 ’과 ‘나쁨’에  느낌만  가질  있  뿐이다.

국인에게 ‘~답다’는 본  질  다  상태  좋  뜻  지닌다. 컨

 사람들이 ‘芳年’  ‘ 다운 나이’라고 새 는 것  ‘ 과 같  좋  나이’라는 

뜻  지니고 있다. 이런 닭에 국인  ‘~다운’ 상태에 가 이 다가가 슷해지

는 것  좋  것  여 다. 이러  것  잘 드러내는 낱말이 ‘근사 다’, ‘이슷

다’  같  낱말이다. 사람들이 ‘이것  근사 다’고 말 는 것  ‘이것이 본

 질에 가 거나(近) 슷 (似) 에 좋  상태에 있 ’  뜻 다. 그리고 

말에  ‘이슷다’, ‘이셧다’, ‘이셧다’는 ‘ 슷 다’를 뜻했는데, ‘이슷/이셧

/이셧’  ‘이’에 탕   ‘이 ’는 ‘잘’이나 ‘좋이’를 뜻했고, ‘이 이’는 ‘족히’

를 뜻했다.9)

7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답다’, ‘답’, ‘닿다’, ‘다히’ 항목 참고.

8) 우리는 ‘같다’  ‘답다’  ‘닮다’  차이에 주목  요가 있다. ‘같다’는 나 어  있는 이것과 

것이  같  상태에 있  말 고, ‘답다’는 나인 어떤 것이 본  질  다  상태에 놓

여있  말 고, ‘닮다’는 나 어  있는 이것과 것이 드는 과  통해  이것 는 것과 

같 지거나 슷해짐  말 다. 말에 는 ‘닮다’는 ‘ 다’  ‘ 드는 것’  뜻했다.  책, <

말과 이 > 편, ‘같다’, ‘답다’, ‘닮다’, ‘ 다’ 항목 참조.

9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이슷다’, ‘이셧다’, ‘이셧다’, ‘이 ’, ‘이 이’ 항목 참고.



국인에게 름다움  엇인가  201

국인이 ‘다움’, ‘이슷함’, ‘근사함’  모  ‘좋 ’  생각 는 것  사 이 

갖고 있는 ‘본  질’, 즉 본 이나 본질  착  것  보  이다. 국인

 본 이나 본질  착  것  보  에 같거나 가 고 슷  상태  나

가는 것  곧 좋  상태  나 가는 것  생각 다.

3. 다움에 한 망

사람  생각 는 힘  갖고 있는 닭에 지각 는 마 에 탕  고 있는 욕

구를 장  통해  욕망  여 생 고 실 다.10) 이 써 사람  가 

고 면 그  엇이나 면 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  지어  그릇에 담  

상  차  어야 다고 생각 는  상태  어가게 다. 이 에 사

람  이 니면 지 고, 이라도 그릇에 담 지 면 지 고, 그릇에 

담 라도 상에  차 지지 면 지 는 일  벌일  있게 다.

사람  생각 는 힘  탕  갖가지 장  갖 욕망  꾸며내고, 그것  

이룰  있는  들  개 여 상상   없  도  고도  를 이

룩해 다. 늘날 사람들  생각   있는 모든 것  욕망  상  어들여 

 삼 버리는 닭에 자연이 자연  남  있  어 운 만능  시 를 

살 가고 있다. 이런 닭에 사람이 지극히  능 과 자원  갖고 있 에도 

불구 고 욕망   부풀   실 , 궁  ,  행복 등  일

상  꿈꾸며 살 간다.

국인이 생 고 실 는 욕망에는 크게  가지가 있다. 즉 고 싶 ,

고 싶 , 답고 싶 이다.

첫째, 고 싶 에  주체는 낱낱  행 에  얻는 재미를 목  삼는다. 이

 주체는 재미를 얻   있는 가장 쉬운 법  찾는다. 낱낱  행 를 어

는  이상  목 가 존재 지  에 주체는 고 싶    뿐이다.

컨  나 가 행  그 자체에 몰 해 있  , 히 볼  있다. 주체는 낱

낱  행 를  삼  고 싶 면 고, 그 지 면 지 는다.

째, 고 싶 에  주체는 어떤 것  는 것에 르지 고 어떤 것이 

10) , �주체  욕망�(사계 , 2000), 74~75쪽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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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목  삼는다. 즉, 주체는 사람, 부모, , 생, 과장, 사장 등과 같  사

회  자격  가짐 써 부모, , 생, 과장, 사장 등과 같  사람이 는 것  

목  삼는다. 이런 닭에 주체는 사회  자격  가질  있는 가장 효과 인 

법  찾는다. 이 에 주체는 는 것에 이 림 써 사회  용납 지 

는 법  사회  자격  가지 는 모 에 지 도 다. 주체는 고 싶

 이루  해  낱낱  행 들  체  어  리 게 다. 주체는 

고 싶  이루  해  고 싶지 도 해야 는 상황에 놓일  있다.

째, 답고 싶 에  주체는 어떤 것이 는 것에 르지 고 ‘나’라는 존재

를 실 는 것  목  삼는다. 이를 해  주체는 존재가 엇인지 내야 

고, 그것  실 에 요  람직  법  찾고 라야 다. 주체가 부모, ,

생, 과장, 사장 등이 는 것  존재를 존재답게 이루는 과  일부일 에만 

타당  갖는다. 이런 닭에 주체가 존재를 실 해나가는 일  목  법에  

매우 어 있다. 주체는 존재를 존재답게 실   있도  낱낱  행 들  

체  어  리 게 다. 주체는 답고 싶  이루  해  고 싶  

일  이고, 고 싶  일 지 포 해야 는 상황에 놓일  있다.

사람이 답고 싶 에  욕망  갖는 것  장  통해  ‘보다 좋  상태’나 

‘ 욱 나  상태’를 꿈꿀  있  이다. 즉, 사람  에 놓인 ‘이것’  어

 ‘ 욱 좋  것’, ‘ 욱 나  것’  생각   있  에 ‘가장 좋  것’에 생

각이 미   있게 고, 이를 탕  본  질  히 다  상태를 꿈꿀 

 있다. 사람  이러  이상  상태를 꿈꾸면  그것에  모자람  충족  

해  다움에  욕망  생 고 실 게 다.

사람이 ‘본  질  히 다  상태’를 지향 게 면 ‘  드러나 있

는 갖 것들’  탕에 놓여 있는 존재 그 자체에 심  갖게 다. 사람  존

재 부  본  질  이 어내고, 이를 탕  본  질  다  상태  

나 가고자 다. 라  , 궁, , 존재, 본질 등에 해 심이 없는 사

람  다움에  욕망  생겨나지 는다.

다움  장  통해  생 고 실 는 욕망   태이  에 장에 

 태도에 라 다움에  욕망  크게 달라진다. 컨  어떤 사람  다

움에  욕망이 매우 강  면에 어떤 사람  매우 약 다. 경우에 라 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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움에  욕망   가질  없는 사람도 있고, 가질 는 있지만  포 해

버린 사람도 있다. 다움에  욕망  포 고 살 가는 사람  경우에는  

사람답지  일  런 거리낌도 없이 지를  있다.

편 우리가 다움에  욕망   실  해 는 엇보다도 다움에 

 욕망이 엇인지 야 고, 그것  탕  이러  욕망  극  

어내고 이루어나가야 다.

다움에  욕망  주체가 상  탕에 놓여 있는 존재  본모습  나 가 

그것과 같 지고자 는 욕망  말 다. 라  주체는 임없이 존재  본모습  

탐구 고 실천 고자 다. 이 에 다움  추구 는 주체는 내고 주고 

는 과  통해 과 함  써 나날이 욱 큰 사람  새 워지는 

삶  살 가게 다. 국인이 부  德  ‘클 德’  새겨  것   이 

이다. 사람이  는 일  다움  추구 는 일  깨달 과 어짊  통해  나

날이 욱 큰 사람  나 감  뜻 다. 이러  사람이 이루고자 는 욕망  나

라는 존재를 나답도  만드는 일, 즉 나다움  실 는 일에 이 놓여 있다.

다움에  욕망  본  질  탕  고  상태를 추구  

에 그 지 못  상태  심각히 부 힐  있다.  개인  차원에  다움에 

 욕망  고 싶 이나 고 싶 에  욕망과 부 쳐 여러 가지 를 낳

  있다.  개인과 개인, 개인과 집단, 집단과 집단이 다움에  욕망  추

구 면  그것  내용, 과 , 결과를 놓고  부 쳐 여러 가지 를 일 킬  

있다. 이 에 사람들이 맹목  다움에  욕망에 이 리는 경우에 그것이 

독 과 조  러  자신 는 다른 사람과 심 게 갈등   있다. 이 에 다

움에  욕망이 도리어 다움 부 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다. 역사  

집단들이 갖고 있는 다움에  욕망이  부  많  갈등  불러 다.

국인  일찍부  ‘ 고 싶 ’과 ‘ 고 싶 ’과 ‘답고 싶 ’  틀  탕  

다움에  욕망   식  가꾸어 다. 컨  �논어�에  공자가 ‘君

君臣臣, 父父子子’라고 거 게 말  것  국인  다움에  욕망에 여 

‘임  임 답고 신 는 신 다우며, 버지는 버지답고 자 는 자 다운 것’

 게 새겨 다.11) 국인  마 에 다움에  욕망이 강 게 자리 고 

있어  ‘~다운’ 것과 그 지  것  엄격 게 구분 고 다. 국인에  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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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, 결 , 격 , 신명 등  다움에  욕망과 게 연 어 있다.

국인  다움에  욕망  ‘본과 보  구조’에 잘 드러나 있다.12) 국인

 사  탕에 놓여 있는 본  질  ‘본’ , ‘본’이 만남  통해  구체

 드러난 상  ‘보 ’ , ‘본’이 게 ‘보 ’  드러난 모습  ‘본보 ’

 말 다. 이  본보 는 본  질이 게 상  드러난 ‘~다운 상태’

를 말 고, ‘본  보이는 것’  ‘~다운 상태’를 보여주는 것  말 고, ‘본  보는 

것’  ‘~다운 상태’를 르는 것  말 다. 라  국인에게 름다움  본  

질이 게 상  드러나 있는 가장 좋  상태를 말 다.

‘~다운’ 상태를 라는 사람들  본  질이 게 상  드러나 있는 

본보 를 찾  잡이  삼  다. 이 에 다움에  욕망  추구 는 

일에  본보 는 욕망이 지향 는 구체  잡이  매우 요 다. 국인이 사

람다운 사람이  해  히 ‘본이 어라’, ‘본  보여라’, ‘본  라’, ‘본  

라’고 말 는 것   이 이다.

국인이 ‘본’  탕  ‘~답다’라고 말 는 것  래  같  몇 가지 

를 고 있다.

첫째, 국인이 ‘~답다’라고 말  , ‘~’이 본  질  갖고 있  

고 있다. 이는 국인이 ‘본  질  탕 ’ 는 ‘본  질에 추어’

사  라보는 것  말 다.

째, 국인이 ‘~답다’라고 말  , ‘~’가 갖고 있는 본  질이 람직  

것임  고 있다. 이는 국인이 사 이 갖고 있는 본  질  착  것

 믿고 있  말 다.

째, 국인이 ‘~답다’라고 말  , ‘~’가 갖고 있는 본  질이 게 

11) ‘君君臣臣 父父子子’는 �논어�, 권12, <顔淵> 편에 나 는 구 이다. 조 에 나  �논어언해�

에는 이 구  “君  君며, 臣  臣며, 父는 父며, 子는 子 ”  풀이 고 있다. 君과 

君에 쓰인   공경과 공경에 쓰인 과 같다. 君  임  본질에 일 는 어떤 것, 恭

敬  공경  본질에 일 는 어떤 것  말 다. 이  ‘’  ‘다움’과 같  뜻  쓰이고 있

다. 그런데 철  �송강가사� 주본에 나 는 “양 우는    이 고 뎌 구 면 얼

운답  라”  같  구  통해 ‘어른답다’  같  용법이 이미 사용 었    있다.

늘날 ‘君君臣臣 父父子子’를 인 에  검색해보면 거  모든 사람들이 “임  임 답고 신

는 신 다우며, 버지는 버지답고 들  들답다”  풀이 고 있다.

12) , �본과 보  이 �(지식산업사, 2002)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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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러날  있  고 있다. 이는 국인이 본질과 상   일

가 가능함  믿고 있  말 다. 단지 본  질이 게 드러날 도 있

고, 그 지  도 있  뿐이다.

‘다움’  탕에 놓여 있는 ‘본과 보  구조’는 국인이 가꾸어   

람  핵심  이루고 있다. 국인에게 는 다움  탕인 본   본보

 드러내는 일  말 다. 라  국인에게 를 가르 고 우는 일  가르

는 사람이 우는 사람에게 ‘다움’에  열망  일깨우고 자라게 함 써,

우는 사람이 스스  본   보  드러내는 일  우고 익  욱 큰 사

람  나 가고자 힘쓰도  만드는 일  말 다.

III. 아름다움

국인  ‘ 름’과 ‘답다’를 합쳐  ‘ 름답다’라고 말 다. ‘ 름답다’는 름이 

다움  상태에 있  말 다. 이는 사람들이 름다움  느끼  해 는  

름이 느낌  상이   있도   드러나 있어야 함  말 다. 직 

 느낌  상  드러나 있지  름, 즉 직 보거나 들  이 없는 것에 

해 는 ‘ 름답다’라는 말    없다.

‘ 름답다’에  ‘ 름’  단지 개체  나 어 있  나타낼 뿐, 직 어떠  

맹이도 지니고 있지 다. 이 에 름  낱낱  드러난 모든 것들, 즉 ‘사

람’, ‘ ’, ‘마 ’, ‘솜 ’, ‘본 것’, ‘ 는 것’, ‘말  것’ 등에 루 용   있

다. 이런 닭에 국인이 ‘ 름답다’라고 말  는 언 나 구체  존재 는 

개별 단 를 장  주어  삼  ‘ 가 름답다’, ‘솜 가 름답다’, ‘본 것

이 름답다’, ‘말 는 것이 름답다’ 등  식  말 다.

국인  생각  주체  름이라는 상  만났  , 그것이 ‘~다운’ 상태

에 있다고 느끼면 ‘~이 름답다’라고 말 고, 그것에  얻는 느낌  ‘ 름다움’이

라고 말 다. 라  국인이 말 는 름다움  주체  상  만남에  주체가 

상에  얻는 느낌에 탕  고 있다. 이런 닭에 름다움  언 나 주체  

상  구체 인 만남과 느낌  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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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인에게 름다움  주체  상  만남에  생겨나는 어울림  과 과 결

과에 탕  고 있다. 라  주체  상이 만나  어울리는 식에 라 름

다움이 다양 게 나타날  있다. 즉, 주체  상이 어떻게 만나고 어울리느냐에 

라 름다움이 다르게 나타난다. 이 에 사람들이 름다움  느끼는 일에  

가장 요  것  어울림에  태도이다. 컨  어울림에  태도에 라 

가에  히 볼  있는 풀  포 를 고  어떤 사람  이루 말   없는 

름다움  느끼는 면에 어떤 사람  런 름다움도 느끼지 못 다. 이런 

닭에 주체는 만남과 어울림  식  달리함 써 름다움에  가능  여

러 가지  열어갈  있다.

주체가 본  질  말 써 게 드러내는 것  불가능  에 름

다움  말 써 벽 게 규 는 일  불가능 다. 라  사람이 름다움  

이루는 것  본  질  욱 잘 고, 그것  욱 잘 실 는 열  있는 

마  탕  삼는다. 름다움  주체가 열  있는 마  임없이 욱 

나  상태  나 가 는 욕망  말 다.

주체가 름다움  찾 가는 일과 진리를 찾 가는 일  느낌  탕  삼는 

에  슷 지만 말에  태도에  근본 인 차이가 있다. 름다움  찾 가

는 일  말 써 느낌  워내는 일인 면에 진리를 찾 가는 일  느낌  말에 

담 내는 일이다. 이런 닭에 주체가 느낌   식에 담  진리  삼게 

면, 욕망  계를 어  진리  계  나 가게 다. 이 써 마   열린 

상태  름다움  찾 가는 것에  닫힌 상태  진리를 라가는 것  게 

다. 이런 에  욕망  계에  열린 마  느낌  추구 는 름다움과 

진리  계에  닫힌 마  믿  실천 는 종 는   달리 다. 종

가 름다움  탕에  , 열린 마  모든 이들  우를  있게 다.

국인에게 름다움  주체  상이 만나  어울리는 이곳과 이 를 탕

 삼다. 름다움  근거인 느낌이 생생 게 살 있는 곳과 가  이곳과 이

이  이다. 과거에 있었  일에  름다움  추억 , 미래에 있  일

에  름다움  지 상상  존재 에 이곳, 이 에 살 있는 생생  

느낌과는 거리가  에 없다. 이런 닭에 름다움  추구 는 사람들  이

곳, 이 에  얻는 느낌  엇보다도 소 게 여 다.



국인에게 름다움  엇인가  207

IV. 맛과 

1. 느낌과 맛

사람  몸  느낌  가질  있  에 마  상과 만날  있게 

며, 이를 탕  느낌  근거인 상이 엇인지 가게 다. 사람  이러  

과  거쳐 느낌  원인, 과 , 결과에   간다. 이 에 사람이 갖

고 있는 에는 언 나 상에  느낌  담고 있다.

국인  주체가 상에  얻  느낌  맛이라고 부른다. 즉 꿀맛, 돈맛, 살맛에

 꿀, 돈, 삶  상  말 고, 맛  상에  얻는 느낌  말 다. 이러  맛  

주체  상  만남에  롯 다. 국인  주체가 상  만나면  맛  

게 는 것과 불어 맛  맞 과 맞지  가름 게 다고 여 다. 라  

만남과 맛남과 맞  나  이어  이루어진다. 이런 닭에 국어에  ‘만

나다’  ‘맛나다’  ‘맞다’는 뿌리를 같이 고 있다. 즉, 말에  만남  ‘맛나다/

맞나다/만나다’ , 맛남  ‘맛나다’ , 맞  ‘맛다/맛갑다’  모  ‘맛’에 뿌

리를 고 있다.13)

주체  상  만남에  맛이 생겨나  에 어떤 것  맛  느끼  해

는  상  드러나 있어야 다. 컨  ‘꿀’이라는 상이 드러나 있어야 

‘꿀맛’이 있   있고, ‘돈’이라는 상이 드러나 있어야 ‘돈맛’이 있   있다.

이  꿀맛과 돈맛  꿀과 돈이라는 상에  느낌인 동시에  뜻 다.14)

국인  상에  이러   탕  맛  ‘ 고’, ‘보고’, ‘내고’, ‘찾고’, ‘들

일’  있게 다. 이런 닭에 맛에는 언 나 상에  소  이 

어 있다. 상에  런 도 지  느낌  단지 느낌  그  뿐 

맛이 지 못 다. 이 에 국인  ‘맛  느낀다’고 말 는 동시에 ‘맛  

다’고 말 다.

13) ‘만나다/맛나다/맞나다’  같  뜻  지니고 있는 것  ‘맛다’  ‘맛닐다’가 있다. ‘맛다’는 

‘  마주 여 닫는 것’ , ‘맛닐다’는 ‘  마주 여 이르는 것’  뜻 다. 이를 통해 만남  

‘맛’에 탕  고 있    있다.

14) 꿀맛, 즉 ‘꿀  맛’  꿀에  얻  느낌인 동시에 꿀이라는 상에   뜻 다. 우리는 

상에  느낌  상에  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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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인에게 맛  느낌과 이 어우러진 것이  에 어떤 것  맛보는 일  

곧 어떤 것  경험 는 일과 같다. 이 에 국인  히 ‘경험 다’를 ‘맛보

다’라고 말 다. 특히 국인   경험  해  공 는 ‘볼거리’, ‘ 거

리’, ‘일거리’ 등  ‘맛보 ’라고 말 다.

국인  맛  느끼는 단계에  맛  가는 단계  나 가고, 맛  가는 

단계에  맛  찾 가는 단계  나 간다. 국인  사람이 맛  찾  상  

나 가는 것  특별히 뜻이라고 말 다. 뜻이 맛에  롯 는 닭에 국어에  

맛과 뜻  나  이어  있다. 컨  말에는 맛과 뜻이 함께 쓰이는 일도 많

다. 이 에 는 ‘ 는 뜻’  ‘爲乎味’라고 쓰고, ‘ 는 맛’  읽었다. 이  ‘뜻’

과 ‘味’  ‘맛’  나  이어  있다. 늘날 국인이 ‘뜻’  새 는 ‘意味’라

는 낱말  ‘뜻이 맛에 뿌리를 고 있 ’  잘 보여주고 있다. 뜻  ‘맛이 겉

 떠 라 어떤 것  구체  지향 는 상태’라고 말   있다.

나 나 풀처럼 몸만 가진 주체는 몸  맛  느끼지만 마  맛  거나 

뜻  낼 가 없다. 면에 나 , 개, 사람처럼 몸과 마  울러 가진 주체는 

몸  맛  느끼는 동시에 마  맛  고 뜻  낼  있다. 특히 사람  나

나 개  달리 생각 는 마  갖고 있  에 장   다양 고 란

 식  맛  고, 뜻  낼  있다. 이 써 사람  ‘미 도  보고 싶어  

염없이 만 리는 맛’  고 느낄  있 며, 이를 탕  ‘ 슨 일이 있

어도 갖 법  다해  달 가고자 는 뜻’  내고, 고,   있다.

국인  사람  질이나 격이 맛  탕  삼는다고 보  ‘性味’라는 

자 낱말  독자  만들어 사용해 다. 국인  사람들이 질이나 격에

 다른 것  ‘性  맛’, 즉 ‘性味’가 다르  이라고 생각 다.  국인  

사람마다 미가 다르  에  갈래, 즉 (性+갈)이 생겨나는 것  생

각 다.15) 그런데 늘날 국  자들  구어 character를 미나  부르

는 신에 일본인이 번역  격  부르는데 장 고 있다.

국인  사람이 일상  느끼는 맛  크게  가지, 즉 살맛과 죽 맛  나

어 말 다. 국인  이러  맛  욱 여럿  나 어 맛, 돈맛, 손맛, 일

15) 늘날 국인이 사용 는 ‘ 격’이라는 낱말  일본인이 구어 ‘character’를 번역  낱말  

입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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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맛, 노는 맛, 자는 맛, 부리는 맛 등  말 다. 그리고 국인  사람이 어떤 

것에 뜻  게 는 탕  맛  명 다. 즉 ‘어떤 일에 맛이 일어나는 것’  

미(興味), ‘어떤 일에 맛  들여  고 싶어 는 는 것’  취미(趣味), ‘어떤 

일에 강 게 맛  느껴 이 리는 것’  재미(-滋味), ‘ 장에 담  놓  뜻  맛’  

미(意味) 등  말 다. 사람들  미, 취미, 재미, 미 등  고 느끼  

에 뜻  내고, 고,   있어  를 일구며 살 갈  있다.

사  약용  맛  탕인 느낌에 주목 여 생명  본  嗜好, 즉 맛  

명 다.16) 그는 모든 생명이 좋 고 싫어 는 맛  좇  생명  실 해 나

간다고 보 다. 맛  생명  주체가 느끼고, 고, 는 힘  생명  생명다울 

 있도  만드는 탕이다. 그는 는 닭  좋 고, 꿩   좋 고, 노

루는 평지를 좋 는 맛  본  갖고 있다고 말 다. 그런데 사람  꿩이

나 노루처럼 지각에 탕   맛  갖고 있는 동시에 특별히 생각에 탕   

맛  갖고 있어  도 , 지식, ,  등에  욕망  계 고 시  고

도  를 일굴  있었다. 그 결과 인간  다른 생명체  다른 특  지 에 

놓이게 었다.

약용  생명  본 에 탕   맛과 이것과 것  계에 탕   理致

를 엄격히 구분 면  리 에  생명  본  理致  말 는 것  다.

느낌에 탕   맛  지 생명에 만 볼  있는 것인 면에 이것과 것  

계에  이 는 모든 사 에  루 볼  있는 것이다. 라  모든 사 에 

루 미 는 것 써 생명에 만 특별히 일어나는 것  명 는 것  생명  특

  명   없다. 이는 돌멩이가 부 히는 이 써 사람들이 다 는 

이 를 명 는 것과 같  군색함  벗어날  없다. 그는 생명  본  맛

 명  , 생명  주체를  명 게 드러낼  있다고 보 다.

약용이 사람  본  맛  명 는 것  국인이 사람  격이나 질

 ‘性味’나 ‘ ’  말해  것과 같  논리이다. 맛  생명이 삶  드러나는 

통  같  생명체는 맛  느낄  있어야 살 갈  있고, 그 지 못 면 죽

고 만다. 이런 닭에 생명에  볼  있는 갖가지 것들, 즉 주체  상, 만남과 

어울림, 느낌과 , 본 과 습  등  모  맛  이어  있다.

16) 약용, �與猶堂全書�, 2집, 권2, <心經密驗>, ‘心性總義’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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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 과  

국인이 라는 것  모든 것이 름다운 상태, 즉 름다운 몸, 름다운 마

, 름다운 , 름다운 집, 름다운 이웃, 름다운 상에 이르는 것이다.

라  국인이 리고 싶  가장 뜸인 맛   름다움에  맛이라고 

  있다. 이런 닭에 국인  고  맛  해결 고 나면 강산  름다

움  구경 는 맛  나 가 고 다. 국인  강산  름다움  맛

써 개나 돼지  달리 사람  상  벗 게 다.

국인  름다움  상   가지  구분 다. 나는 늘  별처럼 그냥 

생겨 있는 자연 상태  름이고, 다른 나는 다  등 처럼 사람이 지어놓  

 상태  름이다.

 자연 상태  름  사람  뜻이 개입 지  상태에  그냥 그  있

는 상  말 다. 국인이 자연 상태  름  름다운 것과 그 지  것

 가름 는 것  주  드러난 생 새를 탕  이루어진다. 국인  모습, 소

리, 냄새, 감  등  생 새를 느끼고 는 과 에  름다움에  느낌과 

 갖게 다.

다   상태  름  사람이 뜻  지어  있게  상  말 다.

국인이  상태  름  름다운 것과 그 지  것  가름 는 것  주

 뜻에 담겨진 짜임새  쓰임새를 탕  이루어진다. 국인  모습, 소리, 냄

새, 감  등  짜임새  쓰임새를 느끼고 는 과 에 름다움에  느낌과 

 갖게 다. 그런데  상태  름도 사람이 담 놓  뜻이 지거나 지

워지게 면, 히 자연 상태  름  가게 다.

국인  사람이 뜻  탕  지어놓   상태  상 부  느끼는 

름다운 맛  특별히  구별해  부른다. 국인  사람이 지어 놓  집, ,

행동, 말,  등   상  삼는다.  국인  돌, 나  같  자연 상

태  상일지라도 그것   어들  에도  상  삼는다. 컨

 사람들  에 놓인 이나 원에 심어놓  나 를 보고 있다고 말

다. 이런 닭에 국인이 욕망  를 일구는 일  곧 뜻  탕   

내거나 짓는 일이다. 국인  욕망  주체   내거나 짓  해  갖가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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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 꾸미고 벌인다.

국인이 욕망  탕   내거나 짓는 닭에 욕망에 담  뜻  참과 거

짓에 라   참과 거짓  갈래가 생겨나게 다. 국인  겉  름다움과 

속  름다움이 일 는  부릴 도 있고, 그 지   부릴 도 있

다. 국인  겉  름다움이 속과 일   ‘참 -속이 차 있는 ’  말 고,

일 지   ‘겉 -겉에만 있는 ’  말 다. 겉 만  름답게 꾸며  

다른 사람들  속이거나 리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 일어날  있다.

3. 맛 로  마 로  제 로

국인이 름다움  탕  삼는 름에는 크게  가지가 있다. 나는 

이나 돌처럼 그냥 생  그  있는 름이고, 다른 나는 소나 나 개처럼 스스

 맛    있는 힘  갖고 있는 름이다. 그냥 생  그  있는 름  

그냥 생  그  어울리는 면에 스스  맛    있는 힘  갖고 있는 

름  힘  탕  스스  어울리게 다.

국인  스스  맛    있는 힘  가진 름  ‘산 것’  일컫는다.

‘산 것’  ‘살  있는 것’ 는 ‘살 가는 것’  풀, 나 , 벌 , 짐승, 사람처

럼 스스  맛    있는 힘  탕  생명  실 해나가는 주체이다. 이들

이 스스  맛    있는 힘  잃어버리게 면 살 가는 ‘주체’ 부  그냥 

생  그  있는 ‘것’  돌 간다. 이 에 생명체는 스스  맛    있

는 힘, 즉 주체  지키고 키우  해  갖  를 쓰게 다.

생명체는 몸과 마  이루는 식에 라 스스  맛    있는 힘에  

큰 차이가 있다. 컨  풀이나 나 는 사 는 몸만 갖고 있어  감각조차 이루

어지지 는 닭에 스스  맛    있는 여지가 매우 다. 라  이들  

어울릴 에도 주  다른 것들에 라  어울리게 다. 이들이 어울리는 것  어

떤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느냐에 라 크게 달라진다. 그러나 벌 나 짐승

 사 는 몸과 감각 는 몸, 그리고 지각 는 마  울러 갖고 있  에 

스스  맛   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. 이들  스스  자리를 가면  

여러 가지 식  갖가지 것들과 어울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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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인  벌 , 짐승, 사람처럼 마  갖고 있는 주체가 스스  맛  는 

것  ‘마 ’라고 말 다. ‘마 ’는 마  가진 주체가 마  힘  탕

 맛  는 일  말 다. 그런데 이들이 마    있는 여지는 마

 종 에 라 크게 달라진다. 컨  개구리  마 과 개  마 이 다르  

에 마    있는 여지가 다르며, 개구리  경우에도 챙이  마 과 개구

리  마 이 다르  에 마    있는 여지가 다르다.

사람  생각 는 마  갖가지 장  꾸며  엄청난 힘  만들어 낼  있

 에 마    있는 여지가 매우 크다. 이 에 사람들  일찍부  

스스  사람  모든 것  우 리, 즉 만  장  불러 다. 그런데 사람  

생각에  어낸 마  힘  어떻게 쓰느냐에 라 마  는 목 , 향,

법 등에 큰 차이를 낳는다. 컨  사람  마  에 라  참말  는 일

과 거짓말  는 일, 다른 이를 해 나  목  는 일과 나를 해 다른 

이  목  빼 는 일    있다.  사람   이용 여   속이

나 다 에  자를 어다 쓰는 일, 지구를 벗어나  리 우주를 탐험 는 

일, 심지어 자신들이 살 가는 지구  날   다른 모습  꾸어놓는 일

조차   있다.

사람이 마    있는 여지가 크다는 것  그만큼 ‘~에 해’ 자 울 

 있  말 다. 이는 사람이 생각에 른 단과 실천  주체  이 게도 

게도 어울릴  있는 자 움  많이 갖고 있 며, 이를 탕  름답게 어

울리거나 그 지 게 어울릴  있는 가능 이 매우 큼  말 다. 이 에 사

람이 자 움에 이  그냥 마  어울리게 면 름다움에 이를  없는 

일이 일어나게 다. 라  사람이 름다움에 이르  해 는 마냥 자 움에 

이  마  어울리는 것  어 는 것이 요 게 다.

국인  사람이 름다움에 이르  해 는 마  해 는  며, 본  

질  다   있도  해야 다고 생각 다. 국인  본  질  다   

있도  는 것  ‘ ’라고 말 다. 국인이 ‘  다’, ‘  다’,

‘  이루어지다’ 등  말  , ‘ ’는 ‘ 가 를 다  상태’  ‘ 름

이 본  질  다 도  는 일’  말 다.17) 라  국인에게  는 

일과  는 일  곧 름다움  나 가는 일과 같다. 이런 닭에 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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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낱낱  름이 나 가야    모습  해 놓고 름다움  극

 계 고 창조 고 다.

국인  갖가지 름들이  상태  나 가 름다움에 이르는 것에는 

 가지 이 있다고 본다. 나는 ‘ 강산이 름답다’고 말  처럼 강산이 

그냥  상태  나 가 름다움에 이르는 것이고, 다른 나는 ‘불국사가 

름답다’고 말  처럼 군가  뜻에 라 불국사가 지어짐 써  상

태  나 가 름다움에 이르는 것이다. 국인  모든 것이  상태  나

가 름다움에 이르는 상  꿈꾸며 살 간다.

V. 어울림

1. 어울림

국인이 름다움  느끼는 것  이것과 것  어울림에  롯 다. 어울림

에  ‘어’는 이것과 것  이루어진 짝  말 고,18) ‘울리다’는  울  있는 

상태를 나타낸다. 어울림  이것과 것이 짝  이루어  잘 울리는 상태에 놓

여 있  말 다. 이  이것  것이 어울림  이것과 것이 놓여 있는 식에 

라  가지  ‘울힘’  이루어진다.19) 나는 이것과 것이  붙   있

17) ‘ ’에  ‘ ’는 ‘ 이’를 말 다. 이  ‘ ’는 ‘ ’가 마주 고 있는 ‘나-이것’  뜻 도 

고, ‘그-그것’  뜻 도 다. 내가 ‘ ’에게 ‘나’를 ‘ ’  말 는 것  ‘나’를 ‘그’  상태  

상 시키는 것  말 다. 이러  ‘ ’는 ‘내 맛에 른 나’가 니라 ‘있는 그  나’를 뜻

다. 이  함께 ‘ ’는 ‘ ’  자격  갖는 ‘나-이것’ 는 ‘그-그것’이 ‘스스  그 게 는 

것’  말 다.

18) ‘어’가 이쪽과 쪽이 짝  이루고 있  드러내는 것  (雙)  뜻 는 ‘어우러이/어우 /어우

이’에 잘 드러나 있다. 여  ‘어’는 짝  말 고, ‘우러이/우 /우 이’는 짝  이루고 있  

말 다. 부모를 ‘어이’/‘어시’라고 말 고 소작인  ‘어울이’이라고 말 는 것에 도 ‘어’가 짝  

뜻함    있다.  날에 거래에  사용  어 (於音)  ‘어’  격  잘 드러내고 있

다. 어  채권자  채 자가 돈  주  약속  시를 가운데에 고,  에 날짜  채

자  이름  어 결이나 도장  지르고  쪽  나 어 가지  것   쪽  맞추어 

써 어  진 를 인 다. 이  인 어 (於音)에  ‘어(於)’는 ‘어 간(於中間)’, ‘어지

간(於之間)’, ‘어언간(於焉間)’에 쓰이는 ‘어’  같  뜻  지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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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나 붙어 있는 경우   감싸 는 ‘울힘’  통해  어울림  나 가게 

며, 다른 나는 이것과 것이 떨어  있어   붙   없는 경우  소

리나  등  해진 ‘울힘’  통해  어울림  나 가게 다. 국인  이것

과 것이  ‘울힘’  상태에 놓여 있도  만드는 것  ‘어우르다’라고 말 다.

국인  이것과 것이 잘 어울  맛 는 있는 상태에 이르면 름답다

고 여 고, 그 지 면 름답지 다고 여 다. 이  어울림과 맛/ 과 름다

움  짜임새  쓰임새  생 새  나  이어  있다. 이러  것  있는 상

태를 나타내는 자 낱말인 ‘嬌’를 ‘얼움’ 는 ‘ 릿다움’  새겨  것에  잘 

드러나 있다. 컨  진  �훈몽자회�에  ‘嬌’를 ‘얼울 嬌’ , 희춘  �신

증 합�에  ‘嬌’를 ‘ 릿다  嬌’  새 고 있다.20) 진  스러움  생 인 

어울림  강조 여 ‘얼울 嬌’  새  면에 희춘  스러움  짜임새인 름

다움  강조 여 ‘ 릿다울 嬌’  새겼    있다. 이는 생 새에 탕   

어울림과 짜임새에 탕   름다움이 나  통합 어 맛과 이라는 쓰임새

를 만들어내고 있  말 다.

국인이 이것과 것  어울림  느끼는 것  주체  상  만남에  볼  

있는  개  계에 탕  고 있다.

첫째, 주체가 상  만날 , 주체는 자신과 상  계에  생겨나는 어울림

에  느낌  갖는다.

주체가 상  만나면  어울리는 계  들어가면 , 주체는  자신  

요, 처지, 상태 등에 추어 상이 자신에게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 느낌  

19) 늘날 어울림에  말 는 ‘울리다’는 ‘울히다’에 뿌리를 고 있다. ‘울히다’는  가지 식

 이루어지는 데, 나는 감싸  이루어지는 ‘울히다(=擁)’이고, 다른 나는 소리  울

림  이루어지는 ‘울히다/울이다(=鳴)’이다. 이러  ‘울힘’에 뿌리를  낱말  ‘울(=籬,藩)’,

‘우리(苙, 棧, 窂)’, ‘우리(=我, 我每, 我們, 我等)’ 등이 있다.

20) �훈몽자회�에  ‘嬌’를 ‘얼울 嬌’  새 는 면에 �신증 합�에 는 ‘嬌’  슷  ‘媚’를 ‘얼울 

媚’  새 고 있다. 결국 �훈몽자회�  ‘嬌’  �신증 합�  ‘媚’가 같  뜻  풀이 고 있다.

그런데 �훈몽자회�에는 ‘媚’가 어 있지  어떻게 새겼는지  가 없다. 그런데 

늘날에는 히 ‘嬌’를 ‘ 릿다울 嬌’, ‘계집  嬌’  ‘媚’를 ‘ 첨  媚’, ‘ 양떨 媚’, ‘ 름다울 

媚’  새 다. 이는 름다움과 어울림  계에  식이 어  말해 다. 그리고 ‘ 리

답다’  같  뜻  지닌 낱말  ‘어리롭다’라는 낱말도 사용 었다. ‘어리롭다’는 ‘얼이롭다’를 

이어  소리낸 것  ‘  삼고 싶  만큼 사랑스럽다’  뜻  지니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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갖는다. 이러  느낌  ‘나’라는 주체가 놓여 있는 지  요, 처지, 상태 등에 

라 크게 달라진다. 이 에 주체가 리 름다운 상  만나 라도, 그것

 달갑게 들일  없는 상황에 있 면 그것  름답게 느끼는 것이 어 거

나 불가능 다. 컨  사막 가운데  목이 말라  타게 찾는 사람   

이외  것에  어울림  느낌  갖는 일  매우 어 거나 불가능 다.

째, 주체가 상  만날 , 주체는 상 그 자체를 놓고 상  이쪽과 쪽

 계에  생겨나는 어울림에  느낌  갖는다.

주체는 마주 고 있는 상 그 자체  생 새, 짜임새, 쓰임새 등  놓고 이쪽

과 쪽이 어떻게 어울리는지에  느낌  갖는다. 주체는 자신  요, 처지,

상태보다는 자신과 상  우르는 체 속에  상 그 자체를 라 써 이

러  느낌  갖는다. 사람들이 일  어떤 것  름답다고 말 는 것  주

 이런 종  느낌에 탕  고 있다. 사람들  이런 종  느낌  탕  

름다움  보편   탐구 거나 고 다.

주체가 상에  름다움  느끼는 것  언 나  개  어울림, 즉 주체  

상 사이에  생겨나는 어울림과 상 그 자체  이쪽과 쪽에  생겨나는 어울림

이 나  어우러진 상태에  이루어진다. 나  어우러  있는 닭에  개  

어울림  ‘  다른 것이지만 결  나 어질  없는 계’에 있다. 라  름

다움  근거를 지 주체 는 상에  찾는 것  불가능 다. 특히 름다움

 상 그 자체  어울림  말 는 것  지 못 다. 우리가 름다움  느끼

는 것  주체  상  만남에  생겨나는 모든 어울림이 함께 해  이루어지는 

닭에 름다움에는 어   없이 ‘  에 경’이라는 말이 라다닌다.

국인이 주체  상  만남에  어지는 모든 일  어울림  이해 는 것

 모든 것이 본  어울  있다고 보  이다. 국인에게 ‘ 리( 상― 계―

우주)’는 ‘ 리는 곳’  모든 것이  어울  리는 탕  뜻 다. 이런 

닭에 국인에게 사람  몸과 마  떨림  통해  울림  나 가는 어떤 것

과 같다. 즉 사람  몸과 마  고 , 추 , 슬 , 쁨 등에 떠는 동시에 부지런,

, 양, 허풍, 다, 푼  등  떨어  임없이 울림  만들어낸다.

국인   울림  주고 써 어울림 속  들어가 나  ‘우리=울

이’를 이룬다. 그런데 국인이 이루는 ‘우리’ 가운데 가장 요  것  계집과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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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가 나  어울리는 일이다. 국인  계집과 사내가 시집  가고 장가를 가  

어울리게 면 나   ‘우리’, 즉 ‘ 나  마  같  몸  이루는 것

(一心同體)’  말 다. 사내  계집이 어울  가  이룸 써 어른  사

람  구실     있게 는 동시에, 자 를 낳고 러  욱 큰 우리를 

만들어간다. 이런 닭에 말에는 사내  계집이 어울  나가 는 것  ‘어르

다’, ‘얼이다’, ‘얼리다’라고 말 고, 이 게  사람  어른 즉 ‘어룬’. ‘얼운’, ‘어

’, ‘얼운 사’  불 다.21)

국인   어울리는 계에 있는 ‘이것’과 ‘ 것’  낱낱  부를 , ‘쪽’

는 ‘조각’  말 다. ‘쪽’이나 ‘조각’  나  어울  있는 체   부분  

일컫는 말이다. 말에  ‘쪽’과 ‘조각’  모  ‘족’  었는데, ‘족’  체

를 이루고 있는 낱낱  부분들  말 다. 늘날 사람들이 ‘일이 는 족족 실

 돌 갔다’고 말   족족  일 속에 있는 낱낱  일  뜻 다.

국인에게 름  조각들이 모여  이루어진 것이다. 이  름  개체  

독자  지니는 면에 조각들  름  이루고 있는 낱낱  부분들에 지나지 

는다. 그 지만 조각  름  있게 만드는 탕  모든 것  를 이룬다.

이 에 국인  모든 것  탕인 조각  가장 근원 인 것  보 다. 말

에  조각  사 이 생겨나거나 놓여 있는 틀, 사  탕  이루는 겨를 는 

틈, 사  움직이는 인 고동  뜻 다.22)

국인이 름  이쪽과 쪽  어울림  보는 것  름이 놓여 있는 탕

인 곳―공간과 ―시간이 이쪽과 쪽   어울  있  이다. 즉 국

인에게 름이 놓여 있는 자리는 에 닿  있는 이곳과 에  벗어나 있는 

곳이  어울  있 며, 름이 모습  드러내는 는 에  있는 이  

에  사라진 가  어울  있다. 이곳과 곳이 이 에   가

면  어내는 곳과  임없는 어울림  탕  름이 자리 고 드러나게 

21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어르다’, ‘얼이다’, ‘얼리다’, ‘어룬’, ‘얼운’, ‘어 ’, ‘어운 사’ 항목 

참고

22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조각’ 항목에 르면 ‘조각’  < > ① 고동. (마 榮華  辱  지

릿 조가 며 親과 疎  큰 마니 = 言語者는 榮辱之樞機며, 親疎之大節이니-<내훈>) ② 틀,

낌새. (어  사람  조각  라 일 각 매 셩실게 고 = 哲人知幾야 誠之於思고-<번역소

>) ③ 겨를, 틈. (空便空隙順便之時 = 조각<집람 자해>) 등  명 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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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국인  곳과  감에  어지는 체 인 어울림 속에  , 소리,

냄새, 감  등  어지는 과 뒤, 래  , 과 , 속과 겉 등  다름  

탕  특  름  이쪽과 쪽  어울림에  느낌  갖는다. 국인  이쪽

과 쪽이  잘 어울리면 름답게, 그 지 면 름답지 게 느낀다. 그런

데 국인이 특  름에  느끼는 어울림  탕에는 언 나 곳과  체

인 어울림이  있다. 이런 닭에 국인  특  름에  느끼는 어울림  

곳과 에 탕   우주 인 어울림   나가는 일이 가능   있다.

국인이 낱낱  름  탕  름다움  느끼고 는 것  크게  가지

가 있다.

첫째, 국인  낱  드러나 있는 름  탕  름다움  느낀다.

컨  어떤 사람이 나  구슬  낱  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같  경우이

다. 이  구슬  개체  지닐  있는 종 단계에 있다. 만약 구슬  억지  나

다면 개체  지닐  없는 조각이 고 만다. 국인  이러  식  나

는 것  ‘쪼개다’ 는 ‘깨지다’라고 말 다.

째, 국인  낱 들  이루어진 모 에  름다움  느낀다. 컨  어떤 

사람이  구슬들  이루어진 목걸이를 보고  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같  경

우이다. 낱낱  구슬들이 개체  지니고 있는 상태에  목걸이라는 체가  

나  름  개체  지닌다. 라  목걸이가 어지 라도 낱낱  구슬

들  름  개체  지닐  있다.

째, 국인  낱낱  조각들  이루어진 모 에  름다움  느낀다. 컨  

어떤 사람이 날카 운 리조각들  이루어진 를 보고  름답다고 느끼는 

것과 같  경우이다. 낱낱  리조각들  름답지 지만, 그것들이 모여  

나  를 이루고 있 써 름답게 느끼게 다.

2. 그  공반

국인이 이쪽과 쪽  어울림  놓고  생 새, 짜임새, 쓰임새 등   

름다움  가름 는 것  름이 갖고 있는 본  질에 탕  고 있다.

국인  본  질  좇  이쪽과 쪽이 잘 어울릴  름다운 것 ,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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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면 름답지  것  말 다.

국인  름이 갖고 있는 본  질  같  리에 속  모든 름에게 같

다고 생각 다. 라  름  름답게 만드는 어울림    모든 름에

게 같다. 국인  이러   ‘그 ’  보  ‘公’  ‘그  公’  새겼다. ‘그

’는 ‘그’  ‘ ’가 합쳐진 낱말 23) ‘그’는 ‘이’  ‘ ’  상태가 닌 ‘그’  

상태를 말 고, ‘ ’는 ‘ 래’가 닌 ‘ ’를 말 다.24) ‘그 ’는 ‘이 ’  ‘  ’

를 어   모  우를  있는 ‘그 ’  자리를 말 다.

국인  ‘그 ’에 있는 公이 共  드러난 것  公共  말 다. 公共  ‘그  

公’과 ‘ 가지  共’  이루어진 낱말  ‘그 를 잣  모 가 나같이 는 

것’  뜻 다. 국인에게 公共  래에 있는 ‘낱낱  사람들( 름들)’이 나같이 

그 를 향해  나 가는 것  뜻 는 동시에 그 에  래에 있는 ‘낱낱  사람들

( 름들)’  나처럼 이 는 일  뜻 다. 래에 있는 낱낱  름들이 그 를 향

해  나 가는 일  름이 몸과 마  닦는 일  나타나고, 그 에  래에 있

는 름들  나처럼 이 는 일  그 에  름들  다스리는 일  나타난다.

국인  닦 과 다스림  잣 인 公, 즉 그 를 통해   다른 낱낱  름

들이 나같이   있다고 생각 다. 이것이  름이 름다워지는 일이다.

낱낱  름들   다를 에 없지만, 름다움  나 감 써 나에 이

를  있다. 이 에 름이 름다움  나 가는 것   公共  나 가는 

것  말 다. 이런 닭에 ‘ 나  사람(- 름)’이면  ‘사람다움(- 름다움)’  

게 이룩  사람, 즉 聖人  모든 사람들이  결 같이 라야 는 公共  지 를 

23) ‘그 ’는 ‘그+우(웋)+이’  이루어진 낱말  풀이   있다. ‘그+우+이/그+웋+이’에  ‘그’는 

‘이’  ‘ ’  상 어인 ‘그’, ‘우(웋)’는 ‘ 래’  상 어인 ‘우/웋’, ‘이’는 명사  만드는 토

인 ‘이’를 나타낸다. ‘그우히’가 ‘그우이’  변 고, 다시 ‘그 ’  변했다고 말   있다. 그

런데 ‘그+우+이’  명사  토 인 ‘이’를 빼고, ‘그우’만  갖고  ‘그우실’, ‘그우실다’  쓰

도 다.  책, < 말과 이 > 편 ‘그 ’  ‘그우실’, 그우실다‘  연  항목 참조. 그

리고 이  슷  는 몇 살  가리키는 ‘나이’  경우에 도 볼  있다. ‘나이’는 본  ‘낳+이’

 이루어진 낱말  ‘나+히’  단계를 거쳐 ‘나+이’ 는 ‘나’  쓰이게 었다.

24) 국인  상  이, , 그에 라 이것, 것, 그것  구분 다. 국인  주체  역  

들어  있는 것  이것과 것  말 고, 주체  역에  벗어나 있는 것  그것  말 다.

어떤 것이 그 는 그것  상태가 는 것  주체 부  거리를  상태에  그것 자체  있  

 있  말 다. 국인  然  그러  것, 自然  ‘스스  그러  것’  새겨  것도 이 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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갖는다. 聖人  몸소 公  共  실  본보  公共  잡이  구실 다.

름  름답게 만드는 어울림  잣 인 그 에는  가지가 있다. 나는 ‘다

움’에 탕   그 이고, 다른 나는 ‘우리들’에 탕   그 이다.

첫째, 다움에 탕   그 는 낱낱  름이 갖고 있는 본  질에  롯

다. 사람들  본  질  실 여 름다움에 이르 는 욕망에  그 를 

고 른다. 사람들  본  질  함 써 그것   이루 는 욕

망  그    있게 다. 컨  조 시  들이 道, 理, 天理, 本性 

등  불러  그 가 그것이다. 들에게 道, 理, 天理, 本性 등  본  질

인 동시에 모 가 라야  公共이다. 그런데 들  그 를 다움에  욕망

 보지 고, 본래  이  보  에 天理  人欲, 公과 私를 이  욕

망  엄격히 나 게 었다. 이에 라 그 (-公)가 름(-私)에 뿌리를 고 있

에도, 그  름이 뿌리를 달리 는 것처럼 보이게 어, 그  름  계

가 릿해지게 었다.25)

우리는 다움에 탕   공공  ‘美的 公共性(esthetical publicity)'이라고 부

를  있다. 미  공공  름이 본  질  다함 써 ‘참  착 고(眞

善)’ ‘참  있는(眞美)’ 상태에 이르는 것  말 다. 낱낱  름들이 각각

 흩어  있는 름  상태를 어  본  질에 맞는 름다움  상태  

나 가는 것  곧 公共  나 가는 것  말 다. 이러  공공  름이 놓여 

있는 모든 곳과 에 함께 다. 라  름이 름다움  나 가는 , 어느 

 간도 이러  공공  떠날  없다. 우리가 이러  공공  실  해

는 임없이 모든 것  름답게 만들어나가는 양과 행  삶  살 야 다.

째, 우리들에 탕   그 는 낱낱  름들  엮여진 집단  요구에  

롯 다. 사람들  불어 살 가는 집단  요구를 실 는 욕망에  그 를 체

 규범  도 다. 사람들  도를 함 써 그것   이루

25) 조 후 에 들 가운데는 朱子가 天理  人欲, 天理  私心 등  公인 이  私인 욕망  

엄격히 구분  상태에  ‘이 를 보존 고 욕망  막  것(尊天理,遏人欲)’  주장  것  

면  公인 그  私인 름  욕망  통합 고 시도 는 이들이 생겨났다. 컨  丁若鏞  

천리  인욕이 모  嗜好에 탕  고 있 며, 沈大允  천리  인욕이 모  利欲에 탕  

고 있다고 주장 다. 이들  嗜好나 利欲에 탕   욕구 는 욕망  사람이 사람답게 

는 를 명 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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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욕망  그    있게 다. 컨  조 시  들이 國, 家, 禮, 法,

습, 풍속 등  불러  그 가 그것이다. 들  이러  공공  는 

 국가  생각 여 公共  그  부르는 동시에 국가에  이루어지는 일 

 그  불 다. 즉 들  공공  일  ‘그 일’, 공공  업 를 행 는 집

 ‘그 집’, 공공  업 를 보는 사람  ‘그 실 는 사람’  불 다.26)

우리는 우리들에 탕   공공  ‘집단  공공 (collective publicity)'이라

고 부를  있다. 집단  공공  내가 나를 어  나   는 나   그

 이루어진 우리들  계  나 가는 것  말 다. 국인  집단  공공  

통해  나  욕망  우리들  욕망에 일 시키 고 다. 국인  나를 우리들에 

일 시키는 일  ‘착함’  말 다. 착 다는 것  내가 우리들  욕망  

 생각 고 행동 는 것  말 다. 라  내가 지 착함만  생각 고 행동

는 경우에는 나라는 주체가 우리들 속  빨 들어 사라질  있다. 이 에 

사람들  나라는 주체  사라짐  경계 는 뜻에  ‘그는 착해  속는 도 

모르고 있다’, ‘그는 착해   가림도   모른다’  같  말  게 다.

집단  공공  우리들 써 엮여 있는 사회 역에 만 용 다. 이러  공공

  개인이나 집단에  사회  보상과 처벌이 이루어짐 써 우리

들  질 가 지   있다. 그런데 집단  공공  우리들  이해 계에 탕

 는 닭에 개인이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힘  크 에 라 이 달라질  

있다. 에 라 힘  많이 가진 개인이나 개인들  공공에  벗어난 것  공공이

라고 우 며 강  도 있다. 특히 국가 구를 주도 는 이들이 이러  일  

지르는 경우가 많다. 이 에 國, 家, 禮, 法, 습, 풍속 등에 담겨진 집단  

이해 계가 공공  가  본래  모습  드러내지 는 일이 많다. 컨  

조 시 에 평생 에 종사  들  경우에도 많  이들이 주인과 노 ,

자  자  계를 천리에 탕   공공  라고 믿고 랐다. 그러나 시

가 어 주인과 노 , 자  자  이해 계가  드러나게 자, 스스  

식 다고 생각 는 사람들조차 이러  계를 공공에  벗어난 잘못  계  

난 는 일이 일어나게 었다.

26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그 ’  연  항목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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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  공공 이 당  갖  해 는 우리들  합 에 탕  어야 다.

국인이 우리들  합 에 이르는 법  이용해  것 는 신라  ‘和白’, 조

 ‘公論’ 등  들  있다. 和白  자 그  ‘고루(和) 말 (白)’를 뜻 다.

和白  모임에 함께  모든 사람들이 고루 말   있도   상태에  합 를 통

해  일 에 이르는 식  말 다.27) 그리고 公論  자 그  ‘고루(和-公) 그

리고 루(周-公) 지 ’를 말 다. 公論  논 에 참여  모든 사람들이 고루, 그

리고 루  공공  , 즉 ‘公義’를 찾고 르는 식  말 다.

국인  름  름답게 만드는 공공 , 즉 미  공공  모든 공공  

탕  삼는다. 이 에 국인  집단  공공 도 미  공공 에 여 

어야 다고 생각 다. 즉, 국인  ‘우리들’에  집단  공공 이 ‘나

( 름)’를 ‘나답게( 름답게)’ 는 ‘나( 름)를 사람답게( 름답게)’ 만들  있는 

미  공공  일부  자리해야 다고 생각 다. 국인  집단  공공 이 미

 공공  벗어나면 공공  근거를 잃게 써 ‘나’  ‘ ’가 름다운 삶  

살 가는 일이 어 워지거나 불가능 다고 본다. 이 에 국인  집단  공공

이 미  공공  벗어났다고 생각 는 경우에는 그것  공공  여 지 

 상태에  곧     새롭게 찾  나 고 다. 많  이들이 

꺼번에 새 운  찾 고 나 게 면 엄청난 폭  갖는 집단행동  

낳게 다.

생  속에  미  공공 과 집단  공공  일  도 있고, 그 지  

도 있다. 국인  이들이 드시 일 해  나가 어야 다고 생각  

에 나가   있도  많  를 쓴다. 국인이 이러  일 를 해  를 쓰

는 일  크게  가지  이루어진다.

첫째, 국인  사람이 사람다움  나 갈  있는 것  름이 름  자

리   있도  래  쳐주는 이 있  이라고 생각 다. 이러  생각  

‘ ’과 ‘믿 ’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.

27) 和白에 해  �隋書�, <신라 >에 “其有大事, 則聚群臣, 詳議而定之”, �唐書�, <신라 >에 “事必

與衆議, 號和白, 一人異則罷”라는 이 나 다. 도가 차 사리지게  이  가운데 나

는 지식인들이  우고 쓰게 면 , 자 낱말  고 쓸  있는 식  사람과 그 지 

못  식  사람이  나 어지게 써, 소통이 직  식  이루어지게 어, 모

가 고루 그리고 루 말  어 운 사태가 생겨나게  것이라고 말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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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에  ‘ ’과 ‘믿 ’  ‘믿 底’  ‘믿 本’과 ‘믿  信’  뿌리를 같이 고 

있다.  ‘믿 底’에 ‘믿’  름이 자리를 잡   있는  말 다. 어떤 것이

든 이 있어야 자리를 잡고, 일어  가 있다. 이 없는 것  자리를 잡는 일이 

불가능 고, 라  거나 우는 일도 불가능 다.28) 이 에  어떤 것이 

자리해    있도  만드는 존재  탕과 같다. 그리고 국인  이러   

탕  ‘本'  ‘믿 本’  새겨 다. ‘믿 本’에  ‘믿’  름이 름  자리

를 잡고   있도  만드는 탕  말 다. 컨  그릇   가짐 써 

그릇  자리를 잡고   있다. 사람들   래  여 그릇  도  

함 써 그릇이  구실    있도  만든다. 이 에 사람들  그릇  

이 래  가지 고 이나  가게 면 ‘ 어 다’, ‘쓰러 다’, ‘엎어 다’

고 말 면  그릇  구실   없  말 다.29) 모든 것   탕  삼

면  게 고, 그 지 면 어지고, 쓰러지고, 엎어지게 다. 이런 이

에  국인이 信  ‘믿  信’  새겨 다. ‘믿  信’에  ‘믿다’는 ‘믿 底’  

‘믿 本’에 뿌리를 고 있다. 사람들에게 믿  ‘ 름이 름  자리를 잡고  

 있도  이 실 게 뒷 침 어 있다’고 여  말 다. 사람들  이러  믿

 탕  고, 고, 걷고, 고, 말 고, 함께 는 것에 해 뜻  내고,

고,   있다.

국인  사람이 살 가는 것   개  , 즉 자연이 놓  과 사람이 

 놓   탕  이루어진다고 보 다. 사람이 사람답게 살  

해 는  개  이 실 게 뒷 침 어야 다.

국인  사람이   놓   는 것  말이라고 본다. 즉,

28) 국인  이 없 면 어떠  것도 일어날 가 없다고 생각 다. 컨  못  이 뾰족 여 

 가질  없  에 과 닥이 만나  닥  만들  없어   는 일이 근본

 불가능 다. 이런 닭에 국인  ‘못 다-못과 같  것’  ‘   없는 것’  말 다. ‘못

다’는  갖지 못  ‘못’에 뿌리를 고 있는 낱말이다. 이 에 는 ‘못 다’를 ‘못 다’  

고 있다. ‘못 다’는 ‘못  는(지는) 것’이 이루어질  없  말 다. 못  스스  

어떤 것에 지는 것이 불가능 고, 다른 것이 못에 지는 것도 불가능 다.

29) 국인이 ‘ 어지다’, ‘쓰러지다’, ‘엎어지다’라고 말 는  에 있다. 이런 닭에 그릇

과 같  것  사람이 이미 (:本)과 (:末)  해놓  에 어지고, 쓰러지고, 엎어지는 

것  말   있지만, 게나 굴러다니는 돌멩이  같  것  사람이 직 (:本)과 (:末)

 해놓지  에 어지고, 쓰러지고, 엎어지는 것  말  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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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인  사람이 말   삼  를 일구어 사람다움  이루어나간다고 생

각 다. 라  사람이 말  말다울  있도  는 것  사람답게 살 가는 근본

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나 가야  공공  이다. 국인  이러   충실히 

르는 사람  곧고 어진 마 , 즉 良心  가진 사람  말 다. 곧고 어진 마

 속에 있는 말과  드러내는 말  일 시  말  곧고 믿게 여 나  

가 나  우리를 이루는 것  말 다. 름이 말  곧고 믿게 는 것  우리들

에 탕   집단  공공  미  공공 에 일 시 나가는 일이다.

째, 국인  사람이 사람다움  나 갈  있는 것  름이 름  살

갈  있도  에  보살 는 다스림이 있  이라고 생각 다. 이러  생

각  다스림이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. 말에  ‘다스리다’는 ‘다이다’  

었는데, ‘다이다’는 ‘다’  ‘다’가 합쳐진 말  ‘모  사르다’ 는 ‘모

 태우다’  뜻  지니고 있다.30) ‘다이는 것’  ‘사람이 스스  가진 것  살

라 ,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도 다 사르도  여, 모  함께 잘 살도  보살 는 

일’  말 다. 이는 늘 높  곳에 자리  해나 달이 스스  가진 것  살라  

다른 모든 것들이 살 갈  있도  도우는 것과 같다. 라  국인에게 다스리

는 사람  해나 달처럼 높  곳에 자리 여 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

갈  있도  도 주는 사람  말 다. 이들이 는 일  곧 집단  공공  미

 공공 에 일 시키는 일이다.

국인  름  래에  쳐주는 과 에  보살 는 다스림이 모  그

에  롯 는 것  보 다. 그 는 ‘이 ’나 ‘  ’가 닌 ‘그 ’  자리  

‘이’  ‘ ’를 어  있다. 그 는 거룩  감  지닌 사람들, 즉 상감, 감, 감 

등이 자리 여 모든  다스리는 곳이다.31) 이들  단 히 에 있는 사람이 

니라, 그 에 있는 사람  구실에 걸맞는 감  지니고 있어야 다. 즉 임

 ‘임  감’, 신  ‘ 신  감’,  ‘  감’이 어야 다. 국인  

30)  책, < 말과 이 > 편 ‘다다’ 항목 참고.

31) 늘날 국인이 ‘ 감’, ‘ 감’, ‘일감’, 감‘, ‘장군감’, ‘신랑감’이라고 말   ‘감’과 ‘감잡

다’ 는 ‘감잡히다’라고 말   ‘감’과 ‘감냥’ 는 ‘ 냥’이라고 말   ‘감’  모  뿌리

를 같이 고 있다. 말에 는 이러  감  ‘감 資’, ‘감 料’ 등  새겼다. ‘감’  어떤 것  이

루고 있는 탕  말 다. 국인  이러  감에 여 上監, 大監, 令監과 같  자 낱말  

독자  만들어 사용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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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 ‘그 실 는 사람’  불 고,  ‘벼슬 는 사람’  불 다. 벼슬 는 

사람  그 실  일  는 사람이 해, 달, 별처럼 나는 지 에 있  말 다.

국인  ‘나’에 탕   미  공공 과 ‘우리들’에 탕   집단  공공

 일 를 해  나  우리들  경계를 허 어 나  ‘우리’  통합 고 다.

우리는 본  ‘울이’  ‘울+이=어울  나가  사람’  뜻 다. 나  가 어울

 ‘우리’  나가 면, 나  를 름답게 만드는 일  곧 ‘우리’를 ‘우리답

게 만드는 일’이 어, 나  에 탕   미  공공 이 우리들에 탕   

집단  공공 과 나를 이룬다. 국인이 ‘나’를 러싸고 있는 모든 것  ‘우리’

 말 는 것  미  공공  통해  욱 큰 름다움  나 가   것이

다. 이러  과 에 국인  임없이 우리에 집착 는 모습  보이게 다.

국인  그 라는 잣 를 좇  모 를 가지  는 구체  법  ‘고루’

 ‘ 루’  보 다. 즉 국인  이쪽과 쪽이 고루 고 루 는 계에 있  

,  잘 어울  름다움에 이르는 것  보 다. 이는 고루  루  쓰임에

 잘 드러나고 있다. 이 에 는 ‘고루’를 ‘公’  보  ‘고루고루’를 ‘公反’  

고 공 , 공번, 공변  읽었다. ‘公反’에  ‘公’  고루함 , ‘反’  복함

 뜻 다. 그런데 고루를 복 여 고루 고 고루 게 면 자연히 이쪽과 

쪽  모  우르는 루함에 이르는 닭에 公反  루함  뜻  썼다. 컨

 1742  조가 당쟁  경계  해  균  입구에 운 蕩平碑에 ‘ 루

면  끼리 지 는 것  군자  공  마 이고, 끼리 면  루 지 는 것

 소인  사사 운 뜻(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)’이라고 쓴 

것이나 1864  천주 에  펴낸 ≪聖敎要理問答≫에  공번에 해 ‘공번 다 

 만 과 만셰에 있다는 말’이라고  것에  公과 공번  모  고루에 탕  

루임  말 고 있다. 이러  것  당이 ‘그 에 있는 귀신  말’  사람에게 

 , 그것  ‘공 ’라고 말 는 것에 도 잘 드러나고 있다.32) 공  ‘그 

에 있는 귀신이 내리는 말이 고루 고 루 는 것’임  말 고 있다.

국인이 어울림  통해  름다움에 이르는 일  고루 고 루함  통해  

32) 속에  공  공 , 공사라고도 말 다. 공 는 公手 는 公受, 공사는 公事 는 公辭  

‘그 에 있는 公이 스스  는’, ‘그 에 있는 公에  ’, ‘그 에 있는 公  일’, ‘그 에 

있는 公  말’  뜻 는 것  말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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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루어진다. 국인  고루를 ‘고를 調’, ‘고를 和’, ‘고를 均’, ‘고를 平’ 등  새

겨 고, 루를 ‘ 루 周’, ‘ 루 普’, ‘ 루 遍-徧’ 등  새겨 다. 국인에게 

고루함과 루함  調和, 和平, 均衡, 衡平, 普遍에 이르는  어울림  맞

고 차게 만들어 름다움  나 가는 탕이다.

국인이 고루 고 루 는 일  양과 행  통해 욱 큰 사람이 어가

는 일  말 다. 이를 해  국인  깨달  통해  나   키우는 일과 

어짊  통해  우리  어울리는 일  쉼 없이 이루어, 나를 욱 큰 사람  만

들어 나 가야 다. 이런 닭에 국인  욱 큰 사람  나 가는 탕인 德

과 仁  ‘클 德’, ‘어질 德’, ‘클 仁’, ‘어질 仁’  새겨 다. 사람이 仁에 

여  르고 행  는 일  욱 큰 사람이 는 일이다. 이러  일  충

실히 는 것  곧 ‘크게 사람들  돕는 일’, 즉 弘益人間  이루는 일이다.

VI. 맺 말

국인에게 름다움이 엇  뜻 는지 여러모  살펴보 다. 그것  요약해보

면 다 과 같다.

첫째, 름다움  름이 다움  상태에 이른 것  말 다. 주체는 마주 고 있

는 름이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다고 느끼면 ‘~이 름답다’고 말 고, 그 지 

면 ‘~이 름답지 다’고 말 다.

째, 름다움  ‘ 고 싶 ’, ‘ 고 싶 ’, ‘답고 싶 ’ 가운데  답고 싶 에 

이르 는 욕망  말 다. 름다움  름이 지닌 본  질  게 실  

‘~다운 상태’에  욕망이다.

째, 름다움  본  질이 뿌리 고 있는 존재 그 자체에  심  불

러일 킨다. 존재 그 자체에  심에  롯 지 는 름다움  겉  상

태에 르고 만다.

째, 주체가 본  질  장  게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  닭에 

름다움  장  벽 게 규 는 일  불가능 다. 사람이 름다움

 나 가는 것  열  있는 마  본  질  욱 잘 고 실 고 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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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태도  과  나타난다.

다 째, 주체가 상에   탕  름다움에  느낌  갖는다. 즉 

주체는 상  보고, 듣고, 채는 일  통해  내고, 주고,

는 과 과 결과  름다움  느낀다. 이 에 름다움에는 언 나 과 

느낌이 함께 다. 라  주체는 름다움에  느낌   식  말   

있지만, 그것이 름다움  게 담 낼  있는 것  니다. 이런 닭에 

름다움  느낌과  가운데 어느 나  원 는 것  불가능 다.

여 째, 름다움  나 가는 일  름이 지니고 있는 본  질  실

는 것이  에 구에게나 같다. 이 에 주체가 름다움  추구 는 일  

모 가 함께 는 공공  나 가는 일과 같다.

일곱째, 주체가 추구 는 공공  다움에  욕망에  롯 는 미  공공

과 우리들  사회  요구에  롯 는 집단  공공  나   있다. 집단  

공공  미  공공 에 탕  어야 지만  같  도 있고, 다를 도 

있다. 사람들   일 시  이상  상태에 이르 고 쓴다.

여 째, 주체가 추구 는 공공 이 자리  곳  ‘그 ’이고, 공공  가름 는 

 ‘고루(調, 和, 均, 平)’  ‘ 루(周, 普, 遍)’이다. 주체는 ‘이 ’나 ‘  ’가 

닌 ‘그 ’에 자리 여 고루함과 루함  통해  이것과 것   잘 어울

리게 함 써 공공 에 이를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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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약

국인  어떤 것이  잘 어울리는 상태에 있  , ‘ 름답다’라고 말

다. 국인  름다움에 이 리는 닭에 름다운 얼굴, 름다운 몸매,

름다운 마 , 름다운 , 름다운 집, 름다운 삶, 름다운 상 등  

란다. 이 에 국인  라는 를 겉  드러낼 , ‘ 름다움’, ‘

름다운’, ‘ 름답다’, ‘ 름답게’  같  낱말  많이 사용 다. 이  름다

움  개체  뜻 는 ‘ 름’과 ‘~다운 상태를 뜻 는 ‘다움’이 합쳐  이루

어진 낱말이다. 국인  름과 다움  탕  맛, , 떨림, 울림, 낱, 모

, 어울림, 그  등  엮어  름다움  뜻  만든다.

이  름과 다움  탕  맛, , 떨림, 울림, 낱, 모 , 어울림, 그

 등이 어떻게 엮여 있는지  국인에게 름다움이 엇  뜻 는지 

히고 있다. 이 써 름다움  개체인 름이 떨림과 울림  통해  

 잘 어울  있는 상태에 이르  나타내는 말임    있다. 이는 

곧 사 인 존재인 ‘나’가 어울림  통해  공 인 존재인 ‘우리’가 는 일이 

름다움임  말 다. 낱낱  ‘나’가 요  것  어울림  통해  ‘우리’를 

이루어나가는 탕이  이다. 그러나 ‘나’는 ‘나’에 러 는  고,

드시 ‘우리’  나 가 욱 ‘큰 사람’이 어야 다. 이것이  국인이 

‘클 德’, ‘클 仁’, ‘클 義’  말해  ‘큰 사람’이 는 이다.


